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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s regarding the use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ECPs) among young Korean 
women. Method: The study included 14 unmarried 
women aged 19 to 34 years (mean, 25 years). Data 
was collected by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 
in-depth interview from July to November, 2005.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 The four 
major themes that emerged were control of 
accessibility, safety concern,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ambivalence. Control of accessibility: 
Most of the participants stated a prescription is 
necessary although they might feel ashamed if they 
had to ask for an ECP. Safety concerns: Participants 
thought that taking an ECP would be harmful to their 
body.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Most of 
the participants felt that they did not know enough 
about ECPs and were willing to learn more. 
Ambivalence: The participants stated that they would 
take an ECP when needed and would recommend it 
to a friend although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risks of ECPs.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an educational and 
awareness program to empower women to be able to 
make informed decisions on ECPs when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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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에 반해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율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어서, 인공유산율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

는 실정이다. 일차적으로 사전에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함으

로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차

적 예방책으로 응급피임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여 인공유산을 줄일 수 있다(Lee, 2002; Park & 

Han, 2002). 응급피임약은 피임 방법 중의 한가지로서 주로 

준비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 콘돔이 찢어지거나 벗겨지는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2권 제2호, 2006년 6월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12 No.2, 124-131, June, 2006

Original Article

Perceptions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among Young Korean Women*

Kang, Hee Sun1)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미혼 여성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

강   희   선1)

1)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이 논문은 2005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투고일: 2006. 2. 21  1차심사완료일: 2006. 3. 30  2차심사완료일: 2006. 5. 18  3차심사완료일: 2006. 6. 5  최종심사완료일: 2006. 6. 9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ang, Hee Sun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ukdong Dongjakk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699  Fax: 82-2-824-7961  E-mail: goodcare@cau.ac.kr



미혼 여성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2), 2006년 6월 125

등 차단 피임법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때, 성폭력을 당했을 때

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성교 후 사용하는 방법이다

(Lee, 2002).

응급피임약의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현재 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현 인구보건복지 

협회)에서 1998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응급피임약 보

급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어 전문

의와 상담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

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통계는 보고 되지 않았으나 전 세계적

인 추세에 비추어보아 국내에서도 점차 응급피임약 사용인구

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응급피임약과 관련한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료전문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중 다양한 연령층과 인종 들을 대상으

로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사용정도 등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Chuang & Freund, 2005; Kettyle & 

Klima, 2002).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응급피임약과 관련

한 연구는 응급피임약 시범사업 기간 중에 수행된 전국 보건

소 관련 보건요원과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 

2000)가 있을 뿐이다.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미혼여성들

의 성경험 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피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원하지 않는 임신위험이 높으며(Lee, Park, & Lee, 

2006),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임신의 대부분은 인공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응급피임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오남용에 따른 의학적, 

사회적 부작용 문제도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응급피임

약에 대해 여성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혼여성들의 응급피임약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미혼 여

성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지도 및 구입과 사용에 대한 태

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미혼여

성들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도와 여성들의 생식건강을 위한 

교육과 정책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혼여성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

기 위하여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포커스 그룹 연구의 목적은 연구주제에 대한 참여자의 심

층적 토의를 통해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기 위한 

것이다(Kim, Kim, Lee, & Lee, 2000). 본 연구에서는 응급피

임약에 대해 참여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응급피

임약에 대해 전체 맥락과 깊이를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주위에 알린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미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하

여 참여자를 소개받는 눈송이 표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과

정에서 연구주제에 대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피임약을 직접 사용하였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응급피임약

사용과 관련되었던 경험이 있는 여성이 포함되도록 목적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응급피임약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고, 응급피임약

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룹인터뷰를 원하지 않아 단

독으로 심층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

어 녹음을 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은 원본그대로 옮겨 적었다. 

자료 수집은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이었고 총 14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4명, 3명, 6명의 세 포커스 그룹과 1명의 심층인

터뷰). 인터뷰는 연구진행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회의실이

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1시간에서 2시간동안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

를 받았고, 진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었다.

3. 연구절차

포커스 그룹 진행을 위해 개발된 질문은 도입질문, 전환질

문, 주요 질문, 마무리질문으로 구성되었고, 질문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도입질문으로는 응급피임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2) 전환질문으로는 응급피임약하면 무엇이 생각나는

지, 3) 주요 질문 내용들로는 응급피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응급피임약의 처방전 필요성, 4) 마무리 질문은 ‘이

야기 하실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나요?’로 구성되었다. 심층

면접은 포커스그룹을 위해 개발된 질문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일반적 사항으로는 연령, 성교경험, 첫 성교연령, 임신경험, 

응급피임사용경험, 필요시 응급피임사용의도 및 정보처, 교육 

요구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의 분석은 Kruger(1997)가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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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정, 즉 연구시작 시기, 포커스 그룹 진행 중, 포커스 그

룹 진행 후, 전체 포커스 그룹 종료 후 등 4단계의 지침사항

을 이용하였다. 1단계(연구시작 시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여성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기존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연

구목적에 합당한 질문을 개발하였다. 2단계 (포커스 그룹 진

행 중):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주의 깊게 경청하고 녹음기를 

활용하였다. 참여자의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모호한 내용

은 추가 질문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청하였고, 확인을 통

해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3단계(포커스 그

룹 진행 후): 포커스 그룹 종료 직후 녹음테이프가 정상적으

로 작동했는가를 점검하고, 토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아이

디어, 앞서 시행한 포커스 그룹과 다른 점 및 공통점, 다음 

포커스 그룹 토의에서 확인할 점 등을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은 연구보조원이 필사한 후 연

구자가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에 정확하게 기술되었

는지를 확인하였다. 4단계(전체 포커스 그룹 종료 후): 포커스 

그룹 토의가 끝난 후 모아진 자료는 용어, 맥락, 내적인 일관

성과 빈도, 의견의 강도 등을 고려하면서 분석하였다. 분석동

안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토론 내용의 의미를 정확

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룹 내와 그룹 간에 유사한 

주제들을 비교, 대조과정을 거치면서 한줄 한줄 읽으면서 의

미 있는 내용에는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코딩을 한 후 주제

와 범주로 묶는 작업을 하였다. 분석된 내용은 질적 연구경험

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의 코딩과 비교하였고, 일치하지 않

은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는 총 14명이었고 연령은 19세에서 34의 분포

를 보였으며 평균 25세이었다. 참여자대부분(10명)은 직장여

성이었고 나머지는 대학생(3명)과 대학원생(1명)이었다. 이 중 

3명의 여성(21.4%)이 성교 경험이 있었고 첫 성교연령은 평균 

23.3세였다. 성경험자 중 임신을 한 적이 있거나 응급피임약

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각 각 한 명이었고, 응급피임

약을 사용한 이유는 피임 없이 성교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응

답자 중 12명(85.7%)이 향후 필요시 피임을 사용할 의도가 있

었고, 나머지 두 명은 종교적 이유로 인해 사용할 의도가 없

다고 응답하였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정보는 방송, 인터넷, 학

교, 신문과 잡지 또는 친구 등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였다. 전

체 참여자(100%)가 필요시 응급피임약을 친구에게 권할 것이

며 응급피임약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다.

2. 연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은 4개의 범주와 11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4개의 

범주는 안전성에 대한 염려, 구입의 통제, 지식과 정보부족, 

양가감정이다. 분석결과를 범주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안전성 염려

여성들은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면 몸에 좋지 않고 추후에 

임신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임신이 잘 안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그리고 응급피임약의 효과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

에 제대로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용 후 임신이 지속되었

을 경우 태아에게 기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낙태보다는 훨씬 안전한 방법

이므로 ‘임신이 되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응

급피임약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급피

임약의 보급으로 인해 콘돔사용을 소홀히 하여 성병이 증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임에 대해 책임감 없게 행동하는 남성 

파트너에게 콘돔을 사용하라고 여성들이 주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몸이 망가질까 두려움>

<효과의 불확실성>

<피임소홀>

2) 구입의 통제

연구 참여자들은 응급피임약은 강간, 성폭력을 당한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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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황으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고 연령이나 결혼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허용해야한다고 했으며, 응급피

임약을 구입하기 위해 처방전은 꼭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

하였다.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주요 이유로는 남용과 성

문란우려가 가장 컸다. 즉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너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면 다른 피임법보다 더 쉽게 생각하여 남용할 

것이고, 성관계에 대해서 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성관계가 문란해질 것 같다고 했다. 의료인은 부작용에 대해

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전문가가 응급피임약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듣고 전문적인 판단

에 의거해서 처방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했다.

아직 처방전 없이 경구피임약을 구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고도 하나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해야된다는 입장을 보인 

여성들은 약국보다는 병원 가는 게 더 부담스럽고, 처방전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자신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남에

게 노출되는 것과 기록으로 남는 게 싫고,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에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다면 임신까지 가기 전 단계

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수 여성은 

응급피임약을 구입하기 위해 처방전을 필요로 하면 귀찮은 면

도 있으나 ‘귀찮으니까 차라리 그 전에 콘돔을 쓰거나 성관계 

전에 피임을 하는 게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쳐야 하는 관문>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이지 않는 장벽>

3) 지식과 정보부족

응급피임약보다는 사후피임약이라는 용어에 더 친숙해있었

다. 연구 참여자들은 응급피임약에 대해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등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으나 실제 샘플을 보거나 응급피임

약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복용법, 부작용, 금기사

항, 구입 등 응급피임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다. 특

히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고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서로가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많아 더욱 

정보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리고 응급피임에 대한 교육은 

중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홍보는 TV 광고, 여성잡지, 팜플릿, 전단지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배너에 띄우거나 젊은이들이 많이 가

는 웹 사이트, 싸이월드 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고 제시했다. 그 외 이벤트나 캠페인, 학교축제행사에서 홍보

가 가능하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

달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연예인을 통해 홍보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배제될 것 같은데 ‘순수한 이미지나 꼭 

사고 안칠 것 같은 이미지’의 이 모양을 통해서 홍보하면 이

런 여성도 피임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이해부족>

<교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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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홍보의 필요성>

4) 양가감정

연구 참여자들은 응급피임약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거나 

몸에 해로울 것 같아서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낙태보

다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

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사용할 것이며 친구에게도 권할 의향

이 있다고 했다. 게다가 응급피임약에 대한 홍보를 통해 여성

들이 더 많이 알아야한다고 느끼면서도 많은 홍보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알게 되면 무분별한 사용을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몸에 해로운 정도를 저울질하기>

<정보의 확산에 대한 이중적 시각>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미혼여성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미혼여성들의 응급피

임약에 대한 인식은 안정성 염려, 구입의 통제, 지식과 정보

부족, 양가감정 범주로 분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응급피

임약의 안전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였고, 응급피임약을 구입하

기 위해서 국내에서 요구되는 처방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거나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응급피임약에 

대해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응급피임약은 세계보건기구(WHO)

나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도 그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응급피임약이 태아 기형을 유발하거나 태아의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Cardy, 1995; 

Trussell, Ellertson, Stweart, Raymond, & Shochet, 2004) 본 연

구결과 응급피임약은 고 함량 호르몬제이기에 유해하고 심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며, 특히 응급피임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

하고 임신이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태아 기형을 초래할 것이

라고 여성들은 우려했다.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같이 

응급피임약이 현재 또는 미래에 자신의 몸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표명된 바 있다. 일예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57%의 학생들

이 응급피임약 때문에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했고(Harper & Ellertson, 1995), 나이제리아 여대생들도 

불임이나 무배란, 성병, 건강위해 등에 대해 우려하였다

(Ikeme, Ezegwui, & Uzodimma, 2005). 이처럼 약물에 대한 

안전성을 의심하는 부정적인 태도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실제 응급피임약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

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Free, Lee와 Ogden(2002)의 연구에서는 구토, 두통 등과 관

련한 부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진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불임

이나 태아 기형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는 아마도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구토와 두통 등과 같은 일시적인 부작

용보다는 피임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몸의 자연적인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응급피임약은 매

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으나 100%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

며, 임신가능성은 프로게스틴만 사용할 경우 1.1%, 에스트로

겐과 프로게스틴 복합용법인 경우 3.2%이다(TFPMFR, 1998). 

따라서 응급피임약을 복용하고 난 후 여성들은 혹시 그 임신

이 될 소수의 확률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불안해했다. 

응급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 비록 부작용 등으로 인해 몸이 

망가질 것을 염려하지만 그래도 인공유산(낙태)보다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며, 필요시 응급피임약

을 사용할 의향을 보였다. 이는 응급피임약의 부작용 우려에

도 불구하고 필요시 개인적으로 응급피임을 사용하거나, 친구

에게 사용을 권할 것이라고 응답한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며(Harper & Ellertson, 1995; Ikeme et al., 2005), 신체에 대한 

안전성이 응급피임약 사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응급피임약 때문에 평소에 피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Kettyle & Klima, 2002)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콘돔사용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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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아져 성병 및 에이즈 감염 기회가 증대될 수 있고, 불

원 임신을 예방하려는 의지가 결여될 수 있고 피임의 책임이 

여성 측에 더 많이 전가될 것이라는(Park & Han, 2002) 문제

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Ellertson, Shochet, Blanchard, & Trussel, 2000; Olsen, 

Santarsiero, & Spatz, 2002), 선행연구들도 일치된 결과를 보

이고 있지 않다. 일 연구에서 55%의 남성응답자들이 만일 응

급피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콘돔을 사용하는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Baiden, Awini, & Clerk, 2002). 본 연구에

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응급피임약 사용으로 인해 사전에 피

임을 하는 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의 구입이 

용이해져도 청소년이나 성인 여성에 있어서 피임이나 콘돔사

용 패턴이 변하지 않았고, 콘돔사용이 소홀해지지 않았다 

(Gold, Wolford, Smith, & Parker, 2004; Raine et al., 2005). 

영국의 십대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종적연구에서도 

응급피임약 반복사용이 흔하지 않았다(Rowlands, Devalia, 

Lawrenson, Logie, & Inejchen, 2000). 그러나 위에 제시된 연

구들이 다른 문화권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추후 국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화적 차

이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1월 논란 끝에 응급피임약이 의료

인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시중에 

시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응급피임약 구입 

시에 처방전이 필요한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어야하는 

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스웨덴 여성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Aneblom, Karsson, Odlind, & Tydén, 2002)에서도 

52%가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랬다. 반면에 처방전이 요구되는 홍콩에서 여성 140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평균연령 32.4세)에서 응답자의 25.7%만이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 해야 한다고 했으며 대부분의 여성들

은 응급피임약은 약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한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Wan & Lo, 2005).

본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자유스럽게 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면 여성들이 사전피임을 소홀히 하고 남용하

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지에서는 현재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영국도 2001

년 1월을 기해 16세 이상의 여성들이 처방전 없이 응급피임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과연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난후 여성들이 사전피임을 소홀히 하고 

응급피임약 사용이 증가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6~49세 

사이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2000년 처방전이 요구되는 시기

와 처방전이 필요 없게 된 시기인 2001년과 2002년도의 자료

를 비교한 결과 사전피임을 더 소홀히 하거나 응급피임약 사

용이 더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Marston, 

Meltzer, & Majeed, 2005).

반복사용으로 인한 약물의 오남용 및 여성건강의 위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의료진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으나 응급피임약 구입 시 처방전에 대한 요구는 

응급피임약 구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서도 응답자들은 처방전의 요구로 인해 구입을 포기하거나, 

구입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록으로 남겨야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했다. 캐나다에서는 2005년 4월 이래 응급

피임약을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구입 시

에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 주소, 마지막성교일, 평상시 피임

법, 약 구입이유 등에 대한 정보를 노출해야하는 것을 매우 

위협적으로 느꼈으며(Eggertson & Sibbald, 2005), 청소년들도 

응급피임약 구입으로 인해 죄책감, 창피스러움 등 심리적으로 

매우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Free et al., 2002; 

Olsen et al., 2002). 응급피임약을 사용한 적이 있는 여성들은 

응급피임약에 대해 더 긍정적 견해와 요구에 대한 자신감 보

였으나(Free & Ogden, 2005), 응급피임약을 요구하는데 개인

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면 사용하지 않았다(Free et al., 2002). 

따라서 응급피임약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할 뿐만 아

니라 가능한 의료진들은 대상자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여성들은 응급피임약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

하여 더 알기를 원하였다. 응급피임약 사용 인구가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직도 많은 여성

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해 모르거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호

르몬 피임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지

니고 있었다(Weismiller, 2004).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는 18-44

세 사이의 가임여성들 중 48%만이 응급피임약을 72~120 시

간 내에 복용해야하고, 44%만이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Chuang & Freud, 2005), 뉴델리에 

있는 3차 교육병원에 피임상담이나 유산을 하기 위해 방문한 

623명의 인도 여성들 중 37%만이 응급피임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Arora & Mittal, 2005). 이태리 대도시에서조차도 응급

피임의 정확한 사용과 작용기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 구전으로 정

보가 전해지고 있고 더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에 의한 정보가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Bastianelli, Farris, & Benagiano, 2005).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볼 때 여성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부족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낮은 

여성들이 더 사용을 꺼리는 반면에(Romo, Berenson, & Wu, 

2004), 응급피임약을 몇 시간 내에 사용해야하는지 어디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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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은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을 낮추므로(Aiken, Gold, & Parker, 2005), 응급피임약

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

의 경우 여성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정보처는 주로 친구, 가

족, 학교,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등(Olsen et al., 2002) 다양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못된 지식과 신념을 타파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인터넷의 적극적 

활용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확산될 때 과

다사용으로 인한 오남용에 따른 의학적, 사회적 부작용문제도 

줄일 수 있는데(Park & Han, 2002),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차

원의 관심과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 국가 

등 여러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모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미혼여성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급

피임약이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염려가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비록 응급피임약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은 

없으나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사용할 것이며 친구

에게도 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용 가능성 때문에 처방전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으나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얼굴을 드

러내야하거나 개인의 성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

워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피임약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

이어서 많은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더 알기를 원했다. 따라서 여성들이 보다 쉽고 부담 없이 응

급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마련과 문화적 맥락

을 고려한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 대부분이 응급피임약 사용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므로 연구결과를 사용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일반화

하는데 제한적이다. 그러나 여성의 생식건강에 중요한 이슈임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연구가 미비한 분야인 응급피임약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혼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요구도가 높으므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자료의 

개발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응급피임약 사용자들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더

불어,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도구개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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